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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시는 하나님, 적은 무리여 무서워말라 (눅 12:6-35) 

I. [지난 메세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삶 (눅 12:1-5) 

 

A. 많은 군중이 모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 기도의 회복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린 겸손함으로 내려갈 때에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겸손히 인정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1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4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 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 (눅 12:1-5) 

 

II.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A.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의 재림을 다루는 것(36-59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6-3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하늘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그분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B.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인내할 힘을 얻으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때 증가하는 여러가지 혼란과 불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나머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12-13) 

 

C. 누가복음 12장의 5절까지의 메시지는 사람이 아닌 “두려워할 분(하나님)을 두려워하라”로 끝났으며, 그 

다음의 내용은 보호하심에 대한 염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로 연결된다. 누가복음 12장 1-12절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다.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로마의 구리 동전, 1/16 데나리온, 데나리온 = 하루 임금)에 팔리는 

https://wavekc.org



